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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량리
에 소재한 위량못 가운데의 완
재정宛在亭에서 무자년, 2008
년의 계회契會가 5월 1 1일 토
요일 1 1시에 열렸다. 위량位良
은 현지에서‘위양’으로 표기
하고 발음하며 행정동명도‘위
량리’로 쓰고 있다. 이곳의 위
량못位良池은 신라시대 조성된
농업용 저수지로서 유서가 깊
으며 완재정과 함께 안동권씨
복야공파 감정공ㆍ생원공계의
시조후 2 4세世 학산공鶴山公
휘 삼변三變의 세거후손문중
소유인데 이곳이 밀양팔경密陽
八景의 하나로서 조만간 경남
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관
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

정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이날 계회에는 일대의 유림

인사 1백여명이 모여 한시회漢
詩會를 겸하여 열었고 그 회순
은 다음과 같았다.
개회선언ㆍ국민의례ㆍ선화仙

化회원에 대한 묵념ㆍ상읍相揖
ㆍ회장 인사ㆍ본손本孫(안동권
씨) 환영사ㆍ임원개선ㆍ신임회
장 인사ㆍ기타토의.
임원개선에서는 전임 당회장

堂會長 이원기李源箕, 향유사
鄕有司 박석곤朴晳坤, 재유사
齋有司 권영태權寧台씨가신임
당회장 이건중李健中, 향유사
박용환朴容煥, 재유사 권영구
權寧球씨로 바뀌었다.

<權甲鉉>

밀양 위량리의 완재정宛在亭계회
밀양팔경密陽八景으로지방문화재지정전망

▲ 완재정과 별도로 지은 대강당에서 계회가 열리고 있다.

2 0 0 5년 봄에 서울대 국사학
과 대학원에서‘권근權近의경
학經學과 경세론經世論’으로
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강문식
姜文植 교수가 그 학위 논문을
토대로 보완ㆍ집성한 저서‘권
근의 경학사상연구經學思想硏
究’를 내놓았다. 2008년 4월
1 5일 일지사一志社에서 국판
3 6 0여면으로 출간하였고 그 내

용은 서론ㆍ권근의 생애ㆍ오
경천견록五經淺見錄의 구성체
재와 경학적 특징ㆍ권근의 경
학과 경세론ㆍ결론으로 나뉘
어 있는데 특히 그 생애 부분
은 가계家系ㆍ생애ㆍ교유관계
ㆍ저술활동으로 다시 나뉘어
세세하게 분석ㆍ서술되고 있
다.
저자는 그 머리말에서‘집현

전集賢殿의 제도적 정착과정
및 개발학자들의 가계와 출신
배경, 학문 경향 등을 검토한
결과 권근의 학문과 문교정책
이 집현전에 직간접으로 많은
영향을 끼쳤음을 발견하였다.
집현전 학자의 대다수가 세종
ㆍ성종대에 활동하면서 1 5세기
정치 운영과 문물ㆍ제도 정비
사업을 주도한 점을 고려한다
면 권근의 학문과 정책은 집현
전의 범주를 넘어 1 5세기 관학
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
다고 할 수 있다. 이에 필자는
1 5세기 관학에 대한 정확한 이
해를 위해서는 권근의 학문과
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
라 판단하고 그 학문 중에서
핵심이 되는 경학 사상에 대한
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였다’고
밝히고 있다. 연합뉴스의 서평
에서는 이 책에 대하여‘정도
전鄭道傳만큼 정열적이지도
않았고 정몽주鄭夢周처럼 불
사이군不事二君할 용기도 없

었지만 양촌陽村 권근權近
( 1 3 5 2 ~ 1 4 0 9 )은 조선이라는 신
왕조를 떠받칠 이데올로기의
초석을 놓은 문형文衡이었다.
그는 무엇보다 성리학을 국가
통치이념으로 올려놓는 데 결
정적인 역할을 하였다. 규장각
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로
재직중인 저자( 3 8 )는 서울대
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손
질한 이번 단행본에서 경학ㆍ
사학史學ㆍ문학에 걸쳐 괄목
할만한 업적을 남긴 양촌의 여
러 면모 중에서도 경학이 핵심
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이
런 생각이 비교적 명료하게 나
타나는 입학도설入學圖說과
오경천견록을 집중적으로 검
토한다. 이 과정에서 그동안
소홀하게 취급된 권근의 생애
와 가계, 그리고 그 가계의 주
요 인물과 가학家學 전통, 정
치ㆍ경제적 기반을 검토하고
고유 인물을 살폈다. 특히 협
력과 반목을 되풀이한 정도전
과의 비교에 주력하기도 했다’
고 쓰고 있다.
저자 강문식씨는 1 9 7 0년에

서울에서 출생하여 1 9 8 9년에
서울대 국사학과에 입학해 동
대학원에서 석사ㆍ박사 학위
를 취득하고 조선시대 유학사
상과 문화사를 주로 연구하고
있다. 현재 규장각奎章閣의 학
예연구사로 재직하며 서울대
ㆍ건국대ㆍ서원대ㆍ서울시립
대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이
저술 외에 주요 논문으로‘권
근 효행록孝行錄 주해의 경세
론적 의의’‘조익趙翼의 학문
경향과 주서요류朱書要類 편
찬의 의의’등이있다.

양촌‘權近의 경학사상연구’
姜文植 저, 일지사 발행

계를 갖고 있다. 기록에 의하
면 한국에는 12, 3세기에 월남
출신의 이씨李氏가 두 사람 살
고 있었다. 한 사람은 1 2 2 6년
고려에 이주한 황특Ly Long
T u o n g이라는 사람으로 화산이
씨花山李氏의 시조가 되었다.
그는 몽고군 침입시 고려군을
도와 고려 2 3대 고종 때 화산
군花山君에 책훈되었다. 그의
많은 자손이 과거에 급제하여
고려와 조선왕조에서 양반생활
을 누렸다. 또 한 사람은 리양
곤Ly Duong Con으로 춘천이
본관이며 1 2세기에 고려로 이
주하여 살았다. 그의 후손이
이의민李義旼이라는 설이 있는

데 이의민은 고려 장수로 1 4년
간 무신정권을 이끌었다. 또한
맥딘치Mac Dinh Chi가 고려시
대 한국사신인 친구를 따라 고
려로 와서 결혼하여 두 자녀까
지 두기도 하였다고 한다.
한편 1 8 0 5년 정동유鄭東愈란

학자가 저술한 주영편晝永編과
1 6 8 9년의 조선왕조실록 숙종편
에 보면 1 6 8 7년경 2 4인의 제주
도 사람이 태풍을 만나 월남
호이안지역에 정박한 일이 있
는데 그때 월남 아이남Dai
Nam 정권이 이들을 잘 보살펴
주었고, 1년 뒤에 쌀과 배를
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국서
와 함께 조선으로 보낸 일이
기록되어 있다.
월남은 전형적인 벼농사 문

화에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영
향을 받았다. 한국은 남방의
농업문화와 북방의 기마문화에
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.
양국 국민의 성격을 보면 벼농
사 위주 농업의 공통점이 있으
나, 월남인이 덥고 따뜻한 기
후와 평탄한 지역에서 농사를
지으며 순탄한 삶을 누리는 대
신 한국인은 추운 겨울이 있고
산과 바위가 많아 혹독함을 이
겨내는 삶을 누려왔다. 따라서
월남인은 음성적인 성격임에
비해 한국인은 양성적인 성격
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.
월남 민족의 특징적 성격의

체계는 촌락공동체ㆍ조화의우
수성ㆍ음성적 경향ㆍ통합성ㆍ
유연성의 다섯 가지로 집약하
고 있다. 촌락 공동체는 식생
활의 공동성과 일의 공동성 등
으로 형성된다. 월남사람은 가
족보다 촌락을 중시하는 경향
이다. 그래서 단결심이 강하고
서로 돕는 협동심이 많다. 그
러나 아랫사람이 어른을 잘 따
르지 않는 병폐가 있다. 이에
반해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여
수직관계가 강하다. 조화의 우
수성을 보면 월남은 음과 양이
있고, 성격도 극단을 피하는
경향이 있다. 조화로운 성격으
로 절도를 지키며 즐겁고 낙관

적이다. 그래서 결단력이 부족
하다. 이에 비해 한국 사람은
양성에 치우쳐 빨리빨리 일하
고 강한 의지와 정력이 있다.
음성적 면을 보면 월남인은

대체로 음성적이다. 의식주 생
활과 문학ㆍ음악ㆍ예술ㆍ사회
조직에 있어서도 음성적이다.
따라서 월남은 여성을 좋아하
고, 어머니를존경한다. 음성에
치우쳐 행동이 느리며, 법을
경시한다. 한국 사람은 양성으
로 남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
며, 온화하지만 강하다. 성격도
비교적 급하다. 종합성을 보면
월남은 영화를 볼 때도 보고
들으며 춤춘다. 월남사람은 종
교도 까오다이ㆍ불교ㆍ기독교
ㆍ유교 등 종합적인 여러 신을
믿는다. 유격전 등의 군사적
힘은 강하나 분석력이 약하다.
한국인은 비교적 유일신을 믿
고, 종합성과 분석력을 갖추어
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다. 기
민성 면에서 보면 월남사람은
도로를 만들 때 자연을 손상시
키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, 한
국인은 자연보다 길의 곧음에
신경을 쓰고 있다. 한국이나
서양인은 전쟁도 원칙에 따라
벌이지만 월남인은 유격과 게
릴라전을 잘 벌인다. 결론적으
로 월남은 음성성격이 강해 낭

만적이고, 준법정신이 희박하
나 한국인은 양성성격으로 성
급하며, 종합성과 원칙이 있는
사고방식을 갖추고 있다.
짧은 연수기간 월남의 모든

것을 보기에는 제한이 많았다.
그러나 수차례의 현장 방문과
현지인의 말을 통하여 변화하
는 월남을 피부로 느낄 수 있
었다. 월남과 우리나라는 많은
동일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.
많은 월남인이 우리와 같은 몽
고반점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
생김새나 신체적으로도 비슷한
모양이다. 같은 동남아 반도국
가로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면
서 살아와 사람들의 성격이나
문화도 대동소이하다. 특히 우
리나라에도 고려 때부터 화산
이씨 등이 도래하여 살고 있으
며, 월남전 이후 한인 2세인
라이따이한이나, 최근 한국농
촌 총각과 월남 여자의 빈번한
결혼 등으로 관계가 밀접해지
고 있다. 한류 영향으로 많은
월남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고,
월남에 한국 상품이나 문화가
급속도로 전파되면서 많은 한
국 기업이 월남에 진출해 활동
하고 있다. 필자가 체류한 호
텔마다에서 한국 방송을 들을
수 있어 마치 국내의 지방에
출장나온 기분이었다.

8면에서 계속

▲ 관광명소 하롱베이에서의필자


